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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지각한 학업스트레스가정신건강의관계에있어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매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17일부터 2016년 12월 2일까지 설문조사 하였으며, 최종 연구대상은 234명이었다. 청소년의 지각한 학

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매

개효과 분석방법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진로

스트레스, 시험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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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verify if the parent-child communication has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ademic stress recognized by teenagers and the mental health. To

achieve thi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teenagers who were attending high schools located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made a final analysis of 234 teenagers in total.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ademic stress recognized by teenagers and

the mental health, Baron & Kenny’s mediating effect analysis method was conducted and the analytical

findings are shown below. First, it appeared that career stress and test stress, among the subfactors of

academic stress recognized by teenagers had an influence on mental health. Second, it appeared that

parent-child communication played a mediating role in the influence of academic stress on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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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현대인들은복잡하고다양하게전개되는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살

아가고있다[1]. 급속한문명의발달로인한사회환경의

변화는 다양한 가치관과 새로운 행동 양식을 요구하여

개인의 내적 갈등과 함께 여러 가지 유형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2]. 특히,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입시위

주의교육제도와진로에대한부담감과경쟁적인분위기

등으로 인해 더욱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Lee[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스

트레스 가운데 학교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 역시 스트레스요인 중에서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1년 한국

과미국, 일본, 중국의고등학생 7,293명을대상으로실시

한 4개국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 조사결과에서 국내

청소년들이 최근 1년간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응답한 비

율은 87.8%로 4개국중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스

트레스의원인에대해서는우리나라학생들은특히학업

문제가 72.6%로 가장높았으며, 그 다음으로중국 59.2%,

미국 54.2%, 일본 44.7%보다훨씬높은것으로나타났다

[5]. 이처럼청소년의스트레스요인중학업으로인한스

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6,7]와 우울, 불안,

적대감, 대인, 예민성, 신체화 등이 학업스트레스와 정적

인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8,9,10,11,12]처럼 다양한

정신건강문제와관련이있다고볼수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은우울로인한정신건강의문제가심각한실정

이다.

Kim, Jeon, Kim[13]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중 자살

을시도했거나지속적인자살생각을여학생이남학생보

다 5.5배 더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여자 중학생의

39.0%가 우울증의 주요 증상의 원인으로 발견되어[14]

청소년 10명중 3명은 답답함과 근심스러움으로 활기를

잃고있는상황이다[15]. Im과 Jung[16]의 연구에서는남

학생의 27.2%, 여학생의 35.5%가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최근 6개월이내에자살을생각한적이있는것으로나타

났다. 또한 성적별로 상위권인 학생이 우울하지 않은 상

태가 많고, 하위권인 학생이 우울 정도가 심하며 자살생

각을더많이한다고밝혔다[17,18]. 이러한선행연구결과

를 볼 때, 청소년의 정신건강 면에서 학업스트레스가 얼

마나 중요한 요인인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

라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두통, 소화, 장애, 수면 장애 등

의 신체적 증상이 발생되기도 한다. 이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는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정신건

강 문제는 대부분 성인기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가필요하다[19]. 또한 Lee[20]의 연구에서는고등학

생상당부분이정신건강에장애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

며, Lee[21]의 연구에 의하면 입시준비로 인한 학업스트

레스와같은과중한학업부담은우울증, 불안, 신체증상

을 동반하게 된다고 하였다.

Kwak[22]연구에서도대학입시와밀접한관련성을두

고있는고등학생들은학업스트레스를더욱많이경험하

는것으로나타났다. Yoon과 Nam[23]은 학업스트레스는

우울과같은요인과공존하게되면극단적인위험행동으

로연결되기쉽다는점을들면서청소년기의학업스트레

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

한 Kim[24]은 우리나라부모들이자녀에대한높은기대

와학업성취강조분위기로사교육을자녀들에게과외학

습을 제공하게 되고, 과도한 과외학습의 증가는 학업스

트레스의 주요원인이 되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악영

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기에 부모와 자녀는

각각자신들이갖고있는여러다른가치와신념으로인

한 갈등을 겪게 되는데[25], 자녀가 억압받지 않고 자유

롭게 사실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인 의사소통

은가족간의문제해결을위해서중요한의미를가지며

부모와청소년인자녀와의연령과가치관의차이에서오

는세대차와갈등을해소시키는방법이될수있다고하

였다[26]. 또한 Noh[27]과 Kim[2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불안과 우울을 완화시킨

다고 하였다. 그러나 Han[29]의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수록 자녀의 정신건강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30,31] 즉, 청소년들은 부모-자녀 간 의사

소통의어려움을겪게되면청소년들은지속적인장애를

겪게 된다[32].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어

려움을 극복하는데 부모와의 대화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자녀의 정

신건강의수준을높게만드는역할을한다고예측해볼

수 있다.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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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고3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

향에서 자아통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33], 자아탄

력성과 가정건강성의 조절효과[34] 스트레스 대처의 조

절효과와 통제효과를 검증한 연구[35,1], 자기격려와 자

아탄력성및 학업스트레스를매개효과검증[36,37], 일반

계 고등학교 남학생의 정신건강분석[38] 등의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의사소통에 관한 선행연

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정신건강에 관한연구[39,40], 자기효능감 및진로결정과

에대한연구[39], 의사소통이자아탄력성에미치는영향

에대한연구[42]들이보고되었다. 하지만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매개로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위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들은 학업에

관한스트레스를가장많이받고있으며이로인해우울,

불안등의정신건강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학업과 진로에 스

트레스를 많이 받는 만큼 학업과 진로결정에 큰 영향을

받는 사람또한부모가 46.1%로 가장높듯이[42] 가정에

서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청

소년의정신건강에긍정적인방향으로도움이될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청소년들이느끼는학업스트레스

의특징적인측면을파악하여정신건강에미치는영향력

과부모-자녀간의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검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삶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그들이 겪는 학업

스트레스로부터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

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학업스트레스는정신건강에어떠한영

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부모-자녀간의의사소통의매개효과는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연구는대구광역시에소재한 N구, S구, B구, D구의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여 259명의 자료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불충분한 응답

등기타부적합한 25부를제외한최종 234명을조사대상

으로 하였다. 남자 고등학생 130(55.6%)명, 여자 고등학

생 104(44.4)명이었다.

2.2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2.3 연구도구
2.3.1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44]이 제작하고 [45]

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업스트레스의 하

위요인으로는 성적스트레스(7문항), 시험스트레스(8문

항), 수업스트레스(11문항), 공부스트레스(9문항), 진로스

트레스(7문항) 등총 42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 문

항은 ‘전혀그렇지않다’1점, ‘아주그렇다’5점의 Likert 척

도로점수가높을수록학업스트레스가높음을의미한다.

본연구의문항간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0이었다.

2.3.2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척도를 측정하기 위

하여 [46]이 제작하고 [4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모-자녀간의의사소통의하위요인으로는부모-자녀간

의 개방적인 의사소통(10문항), 부모-자녀간의 문제형

의사소통(10문항) 등총 20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그렇지않다’1점, ‘아주 그렇다’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문항 간 내적 일치

도 Cronbach's α는 .87이었다.

2.3.3 정신건강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관한 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48]이 제작하고 한국에 맞게 표준화하여 사용한 [3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신건강의 하위요인으로는 신체화

(8문항), 대인 예민성(4문항), 우울(7문항), 불안(6문항),

적대감(5문항) 등총 30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 문

항은 ‘전혀그렇지않다’1점, ‘매우그렇다’5점의 Likert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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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의문항간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93이었다.

2. 자료수집 
연구기간은 2016년 11월17일부터 2016년 12월 2일까

지 280부를배포하였다. 280부의설문지중 259부가회수

되었으며, 이중 불충분한 응답 등 기타 부적합한 25명의

자료를 제외한 234부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win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

도분석과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부모-자녀간의 의

사소통, 정신건강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업스트레스에 따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정신건강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넷째,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간의 영향관계에 있어

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매개역할을 하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49]

의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

55.6%(n=130), 여 44.4%(n=104)로 나타났다. 학년은 고1

38.5%(n=90), 고2 46.1%(n=108), 고3 15.4%(n=36)로 나

타났으며, 성적은 하 38.5%(n=90), 중 53.8%(n=126), 상

7.7%(n=18)로 나타났다.

한편, 동거여부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계신다는

91.9%(n=215), 아버지만함께살고있다는 2.1%(n=5), 어

머니만 함께 살고 있다는 6.0%(n=14)로 나타났다.

부모들의 결혼은 함께 산다가 80.8%(n=189), 이혼

15.4%(n=36), 사별 3.8%(n=9)로 나타났으며, 생활수준은

낮다 19.3%(n=45), 보통이다 76.9%(n=180), 높다

9%(n=3.8)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 38.5%(n=90), 불교 23.0%(n=54), 천주

교 15.4%(n=36), 무교 23.1%(n=54)로 나타났다.

대화시간은 30분 이하 23.1%(n=54), 30분∼1시간

46.1(n=108), 1시간∼2시간 30.8%(n=72)로 나타났으며,

생존여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계신다는

91.9%(n=215), 아버지만 계신다는 1.7%(n=4), 어머니만

계신다는 6.0%(n=14), 모두돌아가셨다 0.44%(n=1)로나

타났다<Table 1>.

Variables Division Frequency(%) Variables Division Frequency(%)

Gender
Male 130(55.6)

Parents’ marriage
Living together 189(80.8)
Divorced 36(15.4)

Female 104(44.4)
Bereaved 9(3.8)

Grade
High School 1st grade 90(38.5)

Standard of living
High 9(3.8)

High School 2nd grade 108(46.2) Intermediate 180(76.9)
High School 3rd grade 36(15.4) Low 45(19.2)

Score

High 18(7.7)
Religion

Christianity 90(38.5)
Buddhism 54(23.1)
Catholicism 36(15.4)

Intermediate 126(53.8)
No religion 54(23.1)

Low 90(38.5)
Conversation time

Less than 30 min. 54(23.1)
30 min. to 1 hour 108(46.2)

Cohabitation

Living together with both 215(91.9)
1 to 2 hours 72(30.8)

Father 5(2.1)
Alive or not?

Both are alive. 215(91.9)
Father only 4(1.7)
Mother only 14(6.0)

Mother 14(6.0)
Both passed away. 1(.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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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자녀간

의 의사소통과 정신건강(r=.747, p<.01) 변인 간에 가장

높은통계적으로유의미한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

타났다. 또한,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r=.246, p<.01), 학업스트레스와정신건강(r=.161, p<.01)

변인간의관계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상관관계를가지

는 것으로 제시되었다<Table 2>.

<Table 2>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
Academic
stress

Mental
health

parent-child
communication

Academic stress 1

Mental health .161* 1

parent-child communication .246** .747** 1

**p<.01, *p<.05

3.3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대한 회귀분석

을 살펴보면, 유의확률(p<.05)에서 학업스트레스가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학업스트레스 하위요인

은진로스트레스요인(β=.204, p<.05)이며, 그다음은시

험스트레스요인(β=.115, p<.05)이다. 그러나성적스트레스

요인(β=-.082, p<.05), 수업스트레스 요인(β=-084, p<.05),

공부스트레스 요인(β=-.114, p<.05)은 유의한 결과를 나

타내지못했다. 또한이들의설명력은약 5.3%로 나타났

다. 따라서학업스트레스의하위요인에서정신건강에영

향을미치는요인은진로스트레스, 시험스트레스이며, 성

적스트레스, 수업스트레스, 공부스트레스에서는 정신건

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Influence of academic stress on mental 
health communication

Mental health
subfactor of
academic stress

mental health

B S.E β t

a constant 90.634 10.437 8.684

performance stress -3.248 12.474 -.082 -.260

Test stress 3.528 3.265 .115* 1.080

Class stress -3.722 5.995 -.084 -.621

Study stress -4.904 5.746 -.114 -.853

Career stress 8.241 12.880 .204* .640

R2 .053

F(P) 2.560*

*p<.05

3.4 학업스트레스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회귀분석을 살펴보면, 유의확률(p<.001)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

속변수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독

립변수 학업스트레스 하위요인은 수업스트레스 요인(β

=.099, p<.001)이며, 진로스트레스 요인(β=.150, p<.001),

그 다음은시험스트레스요인(β=.231, p<.001)이다. 그러

나 성적스트레스 요인(β=-.020, p<.001)과 공부스트레스

요인(β=-231, p<.001)은유의한결과를나타내지못했다.

또한이들의설명력은약 9.3%로 나타났다. 따라서학

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에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미치는요인은수업스트레스, 진로스트레스, 시험

스트레스이며, 성적스트레스, 공부스트레스에서는부모-

자녀간의의사소통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

다<Table 4>.

<Table 4> Influence of academic stress on parent-child 
communication 
parent-child

communication

subfactor of

academic stress

parent-child communication

B S.E β t

a constant 38.906 6.926 5.617

performance stress -.547 8.279 -.020 -.066

Test stress 4.805 2.167 .231*** 2.217

Class stress 2.968 3.978 .099*** .746

Study stress -6.731 3.814 -.231 -1.765

Career stress 4.098 8.547 .150*** .479

R2 .093

F(P) 4.670***

***p<.001.

3.5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정신건강에 미
치는 영향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회귀분석을 살펴보

면, 유의확률(p<.001)에서부모-자녀간의의사소통이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정신건강에영향을미치는매개변인은부

모-자녀간의 의사소통(β=.747, p<.001)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이들의설명력은약 55.8%으로나타났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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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fluence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mental health

Mental health

parent-child communication

mental health

B S.E β t

a constant 32.437 4.277 7.584

parent-child communication 1.102 .064 747 17.119***

R2 .558

F(P) 293.059**

***p<.001.

3.6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의 관계에 있어 부모-자녀

간의의사소통이매개역할을하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

Baron & Kenny(1986)의매개회귀분석을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단계는독립변수가종속변수에미치는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학업스트레스

가 종속변수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표본의 회귀식의 설명력이 2.6%( R2=.026)로 나타났

으며, 회귀모형(F=6.180, P<.01)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2단계는독립변수가매개변수에미치는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학업스트레스

가 매개변수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는 표본의 회귀식의 설명력이 6.1%(

R2=.061)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F=15.008, P<.001)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3단계는매개변수가종속변수에미치는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학업스트레스

와 매개변수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종속변수인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본의회귀식의설명력이 55.6%( R2=.556)로나타났

으며, 회귀모형(F=239.059, P<.001)은유의한것으로나

타났다.

넷째, 4단계는 1단계에서 실시한 회귀분석의 독립변

수 회귀계수와 3단계에서 실시한 회귀분석의 독립변수

회귀계수를비교하여 1단계의독립변수회귀계수가 3단

계의 독립변수 회귀계수보다 크게 나타날 때 매개효과

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 1단계의학업스트레스에대한

회귀계수와 3단계의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회귀계수를

비교하였다. 1단계의 학업스트레스의 회귀계수(ß=.246)

가 3단계의학업스트레스회귀계수(ß=.161)보다높게나

타나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의 관계에 있어 부모-자

녀간의 의사소통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3.6 Sobel(1982)의 매개효과 검정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

치는영향과부모-자녀간의의사소통이이관계에서매

개역할을 수행에 관한 분석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으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매개로 정신건강에 이르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우선,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 직접적 효과는 β=.246, 간접효과는 β= .161, 총 효과

는 .387로 나타났다<Table 7>.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1.4792, P<.001.으로 부모-자

녀간의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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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Baron & Kenny’s Mediating Effect Analysis 

division level 1 level 2 level 3

independent
variable

academic
stress

mental health parent-child communication

ß t value ß t value ß t value

mediating
variable

parent-child
communication

.246 3.874** .556 16.700*** .161 2.486***

.747 17.119***

R2 .026 .061 .556

F(P) 6.180** 15.008*** 239.059***

**p<.01, ***p<.001.

<Table 7> Analysis results of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Mediating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rent-child communication .246 .161 .387

<Table 8> Effect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mental health through mediation
Path Sobel-Z Score

Academic stress → parent-child communication → Mental health 1.4792

4.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청소년이지각한학업스트레스가정신건강

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를검증하는데목적을두었으며, 청소년들의학업스트레

스를경감시킬수있는방안및정신건강을증진시킬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등학

교에재학중인청소년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지각한학업스트레스가정신건강에영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의하위요인

인 성적스트레스, 수업스트레스, 공부스트레스는 유의미

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 반면중국연변조선족을대상

으로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50], 학업스

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자기격력의 매개효과

를 검증한 [36]의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인 성적 스트레스, 수업 스트레스, 공부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와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사회

에서 삶을 영위하는 부모나 교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

날수록 자녀나 학생들에게 성적스트레스, 수업스트레스,

공부스트레스에대한부담과압박이과거에비해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학업이 뛰어난 학생만이 좋은

직장과성공적인인생을살아가는것이아니라는부모나

교사들의가치관또한바뀐것으로예측할수있다. 따라

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부모나 교사들의 영향으

로인해학생들또한꼭학업이외에도자신이가장재미

있고 잘 할 수 있는 재능을 발굴하여 직업을 가질 수 있

다면더행복하고보다나은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다

는 긍정적인 사고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진로스트레스, 시험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진로스트레스와 시험스트레스가 정신건강

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선행연구[47,51]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미래에 대한 진로 고민

과학기중치러야하는시험에대한스트레스압박이정

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청소년들은성적이나빠가고싶은대학을진학할수없

는 경우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정보부족, 진학할 것인

지직업을가질것인지등의문제에대해고민하는청소

년들을 위해서 학교에 상주하면서 상담할 수 있는 진로

상담교사가필요함을시사한다. 현재 미국에서는학생들

의학교생활과학업상담은물론진로진학상담까지책임

지는상담교사 1명당학생의비율을 1:250명을권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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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학교에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9월 26일

한국일보 보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중·고등학교에 상

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7,331개교에 1,800여 개

교에만교사가배치된상태이므로턱없이부족한상황이

다. 따라서많은상담교사인력을학교내에지원하여상

담실을 운영한다면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지 않고 찾아와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찾음과 동

시에 재능과 능력을 발굴하여 진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교우관계, 부모관계 등의 다른 문제들까

지도상담할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기에성장발달단

계에있는청소년들에게는상담자의역할이중요하게작

용할수있으리라판단되므로학교내에진로상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하여 교육부는 많은 관심

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진로상담을 통한

학생들이적성에맞는직업을찾을수있도록다양한직

업체험 프로그램 또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시험스트레스로인한부담감을경감시키기위해

서는시험을잘준비하여좋은결과를받을수있도록학

습방법을 가르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담임교

사는학업에부진한학생들을대상으로상담하여잘못된

학습방법을 찾아 올바른 학습이 이루어져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교육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 진

다.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청소년들은 시험기간에

대비하여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됨에

따라 시험스트레스가 줄어 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학업스트레스가정신건강의관계에있어서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청소년들이 지각한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

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자녀간의 의

사소통이원활하게이루어질때청소년의정신건강수준

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 서로를 존중하

며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모

의 노력을 통해 부모-자녀간의 진실한 의사소통을 나눌

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는 자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그동안 자신이 느낀 생

각과감정을부모에게자유롭게표현하는적극적인자세

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와 관련된 한계

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대구를중심으로고등학교에재학중

인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표집 하였기에 그 결과를 모든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

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초·중·고등학교에 재

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학업스트레스, 부모-자녀간의의사소통의변인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정신건강에 미치

는다양한변인들을모색하여연구가진행된다면청소년

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

발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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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다문화 가정, 장애인, 노인

김 우 호(Woo-Ho Kim)                [정회원]
•1989년 2월 : 대구대학교 초등특

수교육학과(학사)

•2008년 2월 : 경운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석사)

•2017년 2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2008년 3월～2016년 2월 : 경운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20016년 3월～현재 : 성덕대학교 아동보육복지과 조

교수

<관심분야>

장애인 복지, 청소년 복지, 노인복지


